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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푸스데이 성직자치단장

하비에르 에체바리아 주교님께
사랑하는 형제 주교님,
오푸스데이를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 성인의 승계자로 이끄셨던 하느님의 종 알바로 델 포르티요 주교님의 시복식은 오푸스데이의 모든 신자들에게 특별한 기쁨일 것입니다. 주교님께서는 오랜 시간 알바로 주교님께서 얼마나 하느님과 이웃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교회와 당신의 성소에 충실하셨는지 보셨을 것이니 기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하느님께서 성인들을 통하여 이 교회의 얼굴을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여려분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시복식은 알바로 주교님께서 태어나시고 어린시절과 청년시절을 보내셨던 마드리드에서 거행 될 것입니다. 알바로 주교님께서는 당시 순박한 가정생활, 우정과 이웃들에 대한 봉사로 도움을 필요로 했던 많은이들에게 인성 교육과 그리스도적인 교육에 젊으셨을 때 부터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드리드에서 주교님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호세마리아 성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 분에게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들이 가야할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시도록 하는 일입니다.
저는 하느님의 종께서 자주 드리셨던 화살기도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축일때 반복하셨던 “감사합니다. 용서하소서. 더 도와 주소서" 라는 단순한 기도입니다. 주교님의 내적인 삶을 잘 표현하고 있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쇄신시킬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입니다. 좋으신 하느님을 겪으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기도 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을 앞서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더 먼저이시고 훌륭하십니다. 알바로 주교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서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감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감사를 마음에서 부터 나오는 더욱 더 관대한 봉헌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웃에게 봉사하는 겸손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바로 주교님의 마음을 세속적이지 않게 만드시고 모든이를 감싸고 분쟁이 아닌 긍정적인 대화로 대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간에도 절대 투덜대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호세마리아 성인께서 가르쳐 주셨듯이 항상 기도와 용서, 이해와 애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용서하소서"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빈손이라는 것을 깨닫고 갚아 드릴 수 없은 은혜를 감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허물의 발견은 좌절의 열매가 아닌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필요없는 세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쁘게 일어나 주님께 다가가는 길입니다. 알바로 주교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이들에게 기쁨의 성사인 고해성사를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달콤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늦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도와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총은 항상 풍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은이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새 복자의 마음은 이러한 뜻을 모든이들에게 전달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 많은 국가에서 복음화 계획을 현실화 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느님의 사랑과 형재애가 모든 것을 극복한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느님안에 있으면 형제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이기심에서 벗어나 형제들과의 만남을 가져야합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이 우리만을 위한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하소서. 더 도와주소서" 이것이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는 인생입니다. 위대한 사랑을 경험한 이는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우리의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주님의 자비가 무한 하시니 모든이들이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주교님, 알바로 복자께서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 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제, 우리의 벗이시니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라 하십니다. 우리가 주류가 아니더라도, 복음화가 어렵더라도,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두려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의 소박함과 단순함에서 거룩함을 찾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성직자치단의 모든 신자들, 사제들과 평신도들에게, 그리고 오푸스데이의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저를 위하여 기도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려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사도좌 강복을 내려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모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빕니다.
형제적으로
프란치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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